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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예방 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지역 초등학생 1,167명이며 수집된 자료 중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SPSS

Windows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심리적 변화는 주관식 문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

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Z=-26.109, p<.01), 안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장애인 강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을 넘어 감사·존경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인 강사가 진행하는 장애예방교육은 안전문화 확립과 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강사, 장애예방교육, 초등학생, 자기효능감, 안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by spinal cord 

injury lecturer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1,167 students participat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by SPSS 22.0 program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was a 40minutes, program composed of cause of disability, watching cases of accidents, story of disabled 

lecture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elf-efficacy(Z=-26.109, p<.01) and 

awareness for the disabl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by disabled lecturer had 

a positive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 the program should be expanded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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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의 90.5%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

며, 이중 35.4%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 특히,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사고에의한 장애

는 아동 개인과 가족에게 상실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

라 국가적으로는 보상제공과 의료비 지급에따른 금전적

손해와 미래의 성인으로서 생산 활동에도지장을 초래하

므로 사회 전체가 아동들의 안전과 장애예방에 대해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2].

우리나라는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 이후 아동 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의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 안전사고의 비율은 전체

안전사고의 37.4%로 미국의 30.2%, 호주의 12.4%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4]. 특히 초등학교는 활발한 신체

적 기능에 비하여 주의력과 안전의식이 미숙한 시기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학생

들의 발단단계에 따른 특성과 학교 시설 및 환경의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 이로인한후천적장애의발생 위험성이잠재되어있

는 장소이므로 안전사고발생 및 장애 예방에 대한 관심

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매스컴과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과 기침예절 등 전염성질환 예방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는 높은 반면 사고예방에대한 실

천정도는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5]. 초등학교 시기

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 까지 영향을 미

치므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학습하고, 행동화 할 수 있도록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

다[6]. 특히 발달단계상 초등학교학생들은 논리적인 가

정이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 가치관이 형

성되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생활실천행동을 강

화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7].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안전생활을 위한 지식,

태도를 습득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에서 교통 규칙과 질서, 공공장소 예절, 응급

처치, 안전사고 발생 시의 행동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아동에게서의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강문정, 박영수(2004)[9]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

능감의 향상 없이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학

습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있음을 보고한바있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있다고 지각하는 능력으로[1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생활에 대한 실천행동이 증

가하므로[7]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제

공될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으

로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립재활원에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실제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

장애인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강사들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장애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11].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으로 학습한 내용이 실천행

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하

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예방교육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

해 장애인은 2005년도에 비해 약 53만 4천 명 정도 증가

하였으며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많은 인적, 경제

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 발생 원인의 52.9%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

애이며, 이중 44.2%는 안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제시하였다[1]. 장애 발생후의치료 및재활에 대한경제

적 비용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재에 의

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전 대책에 의한 예방이 가능하므

로 전 생애에 걸친 건강증진 및 사고예방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2].

특히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은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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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신체적 활동 증가에

따라 체육 활동 시의 부딪침이나 놀이터 기구 및 자전거

등에서 추락과 넘어짐에 따른 신체적 손상이 다른 연령

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4] 더욱 주의

가 필요한 연령대라고 할 수 있겠다.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을 학습하여 일상생활에

서 안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중요한데, 아

동은 발달단계 특성상 부주의하고 충동적으로활동할 수

있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

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3,14].

미국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동과 청소년, 성인

의 주요 장애 원인임을 인식하고 1986년 국가손상예방재

단(The Think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Foundation)

을 설립하여 뇌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Think First for Kid는

조기 교육에 의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동들을 대상

으로 진행되어 왔다[15,16]. Zirkle (2005)는 3년간 초등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기반의 Think First for

Kid 교육을 시행한 결과 안전지식과 안전행동이 유의하

게 향상됨을 보고한 바 있다[16].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

에서도 2005년부터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

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척수손상 장애인강사에 의

한 실제 경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장애를 예방하

기 위해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을 생활화 하는 것

은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18], 이를 위해 교육

을 이해할 수있는인지적기능과학습에대한 동기가 충

분한 초등학교 시기부터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

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심

리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면 <Table 1>와 같다.

pre-test program post-test

group T1 X T2

T1 : self-efficacy

X : the disability prevention program

T2 : self-efficacy, psychological changes

<Table 1> Study design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장애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

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 당진 등 9개 도시의 4-6학년까

지 초등학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2>

에 제시하였다.

Characteristics N (%)

sex
male 586 (50.2%)

female 581 (49.8%)

grade

4 255 (21.9%)

5 554 (47.5%)

6 358 (30.7%)

<Table 2> Respondent Characteristics   

                                       (N = 1,167)

3.3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

본 연구에서 시행된 장애예방교육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을 수용하며, 더 나

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

원에서 개발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장애의원인과 유형, 뇌와 척수의기능, 휠체어 장

애인 강사 자신의 이야기, 다양한 사고 사례(교통사고·물

놀이·놀이터) 소개 및예방동영상상영이며, 1회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휠체어 장애인 강사 4인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교육 강사는 모두 사고로 인한 후천적 척

수손상 장애인으로서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장애발

생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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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도구 

3.4.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미국 Think First Prevention Foundation

의 교육설문지를 기초로 박철우 등(2008)[19]이 제작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와 장애인 강사가 협의를

거쳐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연구대상자가 놀이기구 사용 시 실

천하고 있는 안전행동과 놀이에 적합한 보호 장구 착용,

자동차 탑승 시안전벨트 사용, 무단횡단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0-2점까지의 3점 척도로 표시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신뢰도 Cronbach’s α은

.86으로 측정되었다.

3.4.2 심리적 변화

‘교육을 받은 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적어주세요’

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5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는 2015년도 9월부터 12월 까지 충청남도에 위

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에

서 제공되는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 교육

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도우미가

휠체어 장애인 강사와 함께 방문하여연구대상자와 특수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교육 전·후

연구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기입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면 보상을

제공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결

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167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연구의수집된자료는SPSSWindows 22.0 program

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장애예방교육 실시 전·후 자기효

능감의 변화는 비모수 대응표본 T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 실시 전·후의 심리

적 변화를 파악하기위해 교육을 받은 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는 주관식 항목의 답변 내용을 질적 분석하

였다. 질적 분석의 틀은 장애인 강사에 의해 장애예방교

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변화 내용을 분석한 김

은수(2008)[13]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장애예방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육 실시 전·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 평균 1.44(0.47)에서 사후 평균

1.91(0.27)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탑승 시

뒷좌석 착석, 철봉·정글짐·암벽타기 놀이 시 바닥의 안전

장비 확인, 도로 횡단 시 운전자와 눈맞춤,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 인라인 스케이트나 퀵 보드등의 바퀴달린 놀

이기구를 탈때 보호장구 착용, 무단횡단, 자동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다이빙하기 전 키에 맞는 높이인지 확인

등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항목

에 대해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예방교육이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Questionnaire
Pre Post

Z(p)
M(SD) M(SD)

Total self-efficacy 1.44(0.47) 1.91(0.27) -26.109**

Sitting on the back seat in

a car
1.38(0.75) 1.91(0.34) -19.295**

Checking floor or shock

absorber on playing field
1.38(0.75) 1.91(0.34) -19.275**

eye contact with driver

when walking across
1.67(0.60) 1.94(0.28) -14.341**

Wearing helmet when

riding bicycle
1.26(0.60) 1.85(0.40) -23.911

**

Wearing protective device

when riding inline skate
1.62(0.58) 1.94(0.28) -16.986

**

jaywalking 1.35(0.73) 1.91(0.35) -20.516
**

Fastening seat belt when

riding in a car
1.52(0.56) 1.92(0.31) -20.347

**

Checking floor and depth of

water when diving
1.34(0.73) 1.90(0.37) -20.831

**

**p<.01,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4.2 장애예방교육이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자가교육 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기술

한 문장을 김은수(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분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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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태도, 장애예방 행동실천, 강사

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 기타 등 5개 영역과

그에 따른 17개의 중심 의미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4.2.1 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태도 

4.2.1.1 나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강사 선생님처럼 한 순간에 장애인 될수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 장애인이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줄알았는데, 한

순간의 사고로 내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해야겠다.

4.2.1.2 안전의 중요성 수용

-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놀이

터에선 반드시 안전하게 놀아야겠다.

- 이렇게 들으니 안전을 대하여 좀 더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는 안전하게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절

대로위험한장난을하면안되겠다’라는마음이든다.

4.2.2 장애예방 행동실천 

4.2.2.1 효능신념

- 장애 예방 5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 교육을 받은 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고 예방법

을 꼭 기억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다.

4.2.2.2 실천의도

- 사실 뒷자리에 앉아도 안전벨트를 안 할 때가 많았

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안전벨트를 꼭 매야겠다.

- 작은 장난이 큰 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계단, 난간 등등위험한곳에서는 장

난을 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4.2.3 강사에 대한 태도

4.2.3.1 감사

- 강사 선생님이꼭 다리를 회복하는 선생님이되었으

면좋겠고, 안전을위해지도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4.2.3.2 안타까움

- 너무 안타까웠고 슬프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다.

4.2.3.3 존경

- 강사님이 장애를 이겨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

- 장애판정을받고난 후많이힘드셨을텐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강사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요.

4.2.3.4 응원

-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열심

히하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 강사님 앞으로 힘내세요. 파이팅.

4.2.4 장애인에 대한 태도

4.2.4.1 이해

-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4.2.4.2 평등

- 우리도 부주의로장애인이 될수 있는데장애인이라

고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고 생각

했다. 장애인은못 움직이고못 보는 것이 아니라 우

리와 보는 방법과 움직이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 장애인을 어디 부분만 다친 것이지 사람은 같은 사

람이다.

4.2.4.3 도와주고 싶음

- 앞으로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겠다.

-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길을 만드

는사람이 되면휠체어를타고 있는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 꼭 지나가시는 장애인을 만나면 꼭 도와드릴 것이

고, 먼저 이야기도 해드릴 것이다. 나 또한 사고 예

방을 열심히 하고 커서도 쭉 봉사를 하고 싶다. 또

장애인 분들을 위해 열심히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

어드릴 것이다.

4.2.4.4 차별에 대한 후회

- 지금까지장애인들을 무시한 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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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기타 

4.2.5.1 교육에 대한 권유

- 교육 잘 들었어요. 제 동생들도 이걸 알면 좋겠더라

고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알려줘야겠다.

- 다른 친구에게 권하고 싶다.

4.2.5.2 장애에 대한 두려움

- 너무 장애가 무섭다.

-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기엔 무섭다.

4.2.5.3 재미

-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4.2.5.4 좋은 경험

- 안전을 위해항상 조심해야겠다고생각했고,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을모두버리게 되었다. 수업을 받아 정

말 좋은 기회였다.

Categories Central meaning

attitude on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

realize everyone can be the disabled

accept the importance of safety

the disability

prevention

improve the efficacy belief

improve the behavioral intention

attitudes on the

disabled lecturer

thank you for education

heartbreaking

respect

cheer

attitude on the

disabled

understanding

equality

want to help the disabled

regret for the discrimination

others

want to recommend this program to

friends and families

fear to disability

interesting

good experience

others

<Table 4> Psychological changes after Program

5. 논의 

초등학생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는 시기이므로

교육을 통해 변화된 지식과 안전행동의 실천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육

실시 전-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 평균 1.44(0.47)에

서 사후 평균1.91(0.27)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각의 모든 하위항목에서

도 교육 실시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철우 등(2008)[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안전생활에 대한 행동 실

천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7]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초등학생들은 안전교육의 형태에 있어 담임교사보다

는 외부강사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20], 본 연구에

서 제공된 장애예방교육은 장애인 강사가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간이 미래의 적응적 행동을 선

택하고 의사결정함에 있어 목표지향적인 학습과정은 매

우 중요한 요소인데[21], 본 연구에서 시행된 교육은 사

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행동을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학

습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표행동을 실천하

지 않아 장애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 당사자

가 직접 강사로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

육을 시행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대리체험으로 인한

교육의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13].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후 소감을 분석한 결과, ‘자신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향상되고 안전의 중요

성을 수용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행동

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장애인 강사에 대한 감사· 존경 등의 긍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잘못되었

다는 것을 깨닫고 평등하게 대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지원

(2008)[1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예방교육 후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불쌍하

다’는 인식은 감소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공된 장애예방

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소수이기는 하나 ‘장애가 너무 무섭다.’, ‘어

린 아이들이 공부하기엔 무섭다.’라는 소감이보고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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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지원(2008)[18]의 연구에서도 ‘무섭다’라고 느낀 초

등학생이 교육 전 5.0%에서 교육 후 49.0%로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장애예방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양한 사고

사례 소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일부학생

들에게는 경각심을 넘어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부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한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효과적인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시키고 사고율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그

러나 장기간의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19]우리나

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 요

구도를 반영한 예방교육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공한 휠체어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장애예방교육은 1회기/약 40분 정도시행 되었

음에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으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본연구결과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예방’프

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자기효능감 형성

하여 안전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 발생률

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는

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를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22] 본 교육을 통해 장애인 강사는 소득을 얻고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

장애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

하는 등의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

으로 사료되므로[23] ‘휠체어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예

방’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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